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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생의 음주습관이 구강관리행동과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

최강주, 정수진*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Effects of Drinking Habits on Oral Care Behavior and 
Self-Perception Halitosis in Som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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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습관이 구강관리행동과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4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
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주량이 소주 2병 이상인 그룹의 칫솔질횟수는 2회 이하가 많았고 
음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소주 ½병 이하인 그룹은 칫솔질을 3회 이상 하고 음주 후에 
칫솔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은 음주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음주 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빈도, 음주량, 칫솔질횟수, 혀 닦기 순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들 요인은 구취자각을 37.2% 설명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및 홍보방안을 개발하고, 음주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포함한 절주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drinking habits on oral 
care behavior and self-perceived halitosis. The study subjects were 154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Daeje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ross-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The group who drank more than 2 bottles of soju frequently brushed their teeth twice
or less daily, and many did not brush their teeth after drinking. On the other hand, the group that drank
less than ½ bottle of soju brushed their teeth more than 3 times daily and often brushed their teeth after
drinking. Self-perceived halitosis according to drinking habits was found to be more evident when the
frequency and amount of drinking increased and when individuals smoked while drinking. The factors
affecting self-perceived halitosis were drinking frequency, amount of alcohol consumed, number of 
tooth brushings daily, and tongue brushing, and these factors explained 37.2% of self-perceived halitosis. 
These results show educational programs and promo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healthy
drinking culture, and that action is required to revitalize sobriety policies and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nd or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Keywords : Drinking Habits, Frequency and Amount of Drinking, Oral Care Behavior, Self-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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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음주폐해예방 자료에 의하면 20대의 대학생은 신체적으
로 매우 건강하여 음주와 흡연 등의 유해한 생활습관에 
쉽게 노출되어도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음주율이 
높은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1]. 대학생 시기는 미성년
과 성년의 과도기 즉,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자 음주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시
기이므로 개강모임과 축제, 동아리활동 등의 대학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주에 노출되며 학업 및 취업에 대
한 과중한 부담감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
이기 어렵다[1-3].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이미 음주습관
이 특정하게 형성되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
하여도 절주나 금주로 바로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
동수정이 어렵다는 인식과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의 형성
이 현재의 구강건강뿐 아니라 중년이후의 구강건강을 좌
우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4,5].  

대학생 시기의 음주는 알코올에 대한 자신의 소화능력
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과도한 음주는 타액분비의 원활한 작용을 방해하
여 구강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강환경을 조성하여 구취를 유발한다[6,7]. 

구취는 호기를 통해 구강으로 발산되는 불쾌한 냄새로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ide Compounds: VSC)이 주된 성분요소이며, 주로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설태,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등
의 구강 내 건강상태에 의해 발생되고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건조해진 구강환경에 의해서도 발생된다[7,8]. 구취
와 음주관련 연구에 의하면 매일 음주하는 군이 가끔 또
는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휘발성 황 
화합물(VSC)농도를 나타내 음주를 자주할수록 강한 구
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주를 2병 이상 마
시는 군이 1병 또는 ½병 이하로 마시는 군에 비해 휘발
성 황 화합물(VSC)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구취유발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
하였다[9,10]. 또한, 대학생의 구강관리행동과 구취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는 구취를 심하게 느끼는 군이 구취를 
약하게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 군에 비하여 혀 닦기를 하
지 않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가 1회인 대학생이 2회와 3회 이상인 
대학생보다 구취 자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관

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구취 자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습관을 바람직하게 유도하고 구취를 비롯한 구강질
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구강관리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의 과도한 음주는 평생의 음주습
관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흡연과 함께 만성질환의 주
요 원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연정책과 달리 절주나 
금주와 관련된 국가정책은 많지 않다[13].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절주
정책에 의하면 고위험음주예방교육의 대상자로 대학생이 
추가로 명시되긴 하였으나 지표관련 상세정보에는 여전
히 성인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은 성인과 청소년으로만 
분류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대학생 시기 전까지 음주를 
경험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 여전히 편중되어 있으며, 
정작 처음 술을 배우는 시기인 대학생을 위한 보호정책
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구강건강관련 음주관리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13,14].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습관을 파악하고 구강
관리행동 및 구취자각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구취로 고충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구취를 
개선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취관리교육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대학생들의 무분별
한 음주습관을 교정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주구강보건교육정책과 건전한 음주
문화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습관, 구강관리행

동, 구취자각의 관계를 파악하고 음주습관이 구강관리행
동과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KYU 2023-06-008-001)을 받은 후 2023년 7월 18일
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대전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이버 오피스 폼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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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전자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전자
설문조사인 것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
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의 윤
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개인정보보
호의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에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모든 연구 참가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
력 .8,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선택하였
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41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편
중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5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10,15], 설문지항목은 일
반적 특성 4문항, 음주습관 3문항, 구강관리행동 4문항, 
구취자각 1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
성은 성별, 학년,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 여부, 절주교
육경험 여부로 분류하였으며, 음주습관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음주빈도(월 2회 이하,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와 음주량(소주 ½병 이하, 소주 1-1½병, 소주 
2병 이상), 음주 시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구강관리행동
은 칫솔질횟수(2회 이하, 3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사용 
여부, 혀 닦기 여부, 음주 후 칫솔질 여부로 분류하였으
며, 구취자각은 ‘전혀 나지 않는다’, ‘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난다’, ‘많이 난다’로 분류하여 조사한 후 
‘전혀 나지 않는다’와 ‘나지 않는다’를 ‘자각하지 않는다’
로, ‘보통이다’를 ‘보통이다’로, ‘조금 난다’와 ‘많이 난
다’를 ‘자각한다’로 재분류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습관의 차이와 음주습관에 
따른 구강관리행동,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의 차이는 
교차분석(χ2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취자각 영향요

인은 유의미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154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3.9%로 남자 46.1%보
다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이 30.5%, 2학년 27.9%, 3학
년 24.7%, 1학년 16.9% 순으로 나타났고,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 여부는 ‘있다‘는 대상자가 71.4%로 ’없다
‘는 대상자 28.6%보다 많았으며, 절주교육경험 여부는 ’
없다‘는 대상자가 81.8%로 “있다’는 대상자 18.2%보다 
많았다.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71 46.1

Female 83 53.9

Grade

1st 26 16.9
2nd 43 27.9
3rd 38 24.7
4th 47 30.5

Club activities and 
opposite-sex friends

No 44 28.6
Yes 110 71.4

Sobriety education 
experience

No 126 81.8
Yes 28 1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습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습관은 Table 2와 

같다.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가 없는 그룹의 음주빈도
는 ‘월 2회 이하’가 5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는 그
룹의 음주빈도는 ‘주 1-2회’가 40.4%로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11). 절주교육경험이 없는 그룹
의 음주빈도는 ‘주 1-2회’가 42.9%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험이 있는 그룹의 음주빈도는 ‘월 2회 이하’가 78.6%
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p<.001), 절주
교육경험이 없는 그룹의 음주량은 ‘소주 1-1½병’이 
59.5%, 경험이 있는 그룹의 음주량은 ‘소주 ½병 이하’가 
64.3%로 각각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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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Drinking frequency Amount of alcohol(soju) Smoking when 
drinking

≤2 times 
a month

1-2 times 
a week

3-4 times 
a week

≥5 times 
a week ≤½ bottle 1-1½ 

bottle ≥2 bottle No Yes

Gender

Male 25(35.2) 28(39.4) 16(22.5) 2(2.8) 15(21.1) 41(57.7) 15(21.1) 54(76.1) 17(23.9)

Female 37(44.5) 30(36.1) 12(14.5) 4(4.8) 29(34.9) 42(50.6) 12(14.5) 69(83.1) 14(16.9)

x²(p) 2.711(.438) 3.888(.143) 1.192(.275)

Grade

1st 11(42.3) 11(42.) 3(11.5) 1(3.8) 7(26.9) 15(57.7) 4(15.4) 22(84.6) 4(15.4)

2nd 21(48.8) 13(30.2) 8(18.6) 1(2.3) 11(25.6) 24(55.8) 8(18.6) 37(86.0) 6(14.0)

3rd 11(28.9) 14(36.8) 10(26.3) 3(7.9) 12(31.6) 19(50.0) 7(18.4) 28(73.7) 10(26.3)

4th 19(40.4) 20(42.6) 7(14.9) 1(2.1) 14(29.8) 25(53.2) 8(17.0) 36(76.6) 11(23.4)

x²(p) 7.612(.574) .635(.996) 2.602(.457)

Club activities 
and 

opposite-sex 
friends

No 26(59.1) 14(31.8) 4(9.1) 0(0.0) 16(36.4) 22(50.0) 6(13.6) 39(88.6) 5(11.4)

Yes 36(32.7) 44(40.0) 24(21.8) 6(5.5) 28(25.5) 61(55.5) 21(19.1) 84(76.4) 26(23.6)

x²(p) 11.184(.011) 2.016(.365) 2.944(.086)

Sobriety 
education 
experience

No 40(31.7) 54(42.9) 27(21.4) 5(4.0) 26(20.6) 75(59.5) 25(19.8) 97(77.0) 29(23.0)

Yes 22(78.6) 4(14.3) 1(3.6) 1(3.6) 18(64.3) 8(28.6) 2(7.1) 26(92.9) 2(7.1)

x²(p) 21.489(<.001) 21.457(<.001) 3.590(.058)

Table 2. Drinking habi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Variable Category
Number of tooth brushing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Tongue brushing brushing teeth after 
drinking

≤2 times ≥3 times No Yes No Yes No Yes

Drinking 
frequency

≤2 times a 
month 29(46.8) 33(53.2) 37(59.7) 25(40.3) 3(4.8) 59(95.2) 10(16.1) 52(83.9)

1-2 times a 
week 28(48.3) 30(51.7) 27(46.6) 31(53.4) 4(6.9) 54(93.1) 11(19.0) 47(81.0)

3-4 times a 
week 13(46.4) 15(53.6) 15(53.6) 13(46.4) 2(7.1) 26(92.9) 9(32.1) 19(67.9)

≥5 times a 
week 5(83.3) 1(16.7) 6(100) 0(0.0) 2(33.3) 4(66.7) 3(50.0) 3(50.0)

x²(p) 3.035(.386) 7.156(.067) 6.707(.082) 6.061(.109)

Amount of 
alcohol
(soju)

≤½ bottle 14(31.8) 30(68.2) 25(56.8) 19(43.2) 2(4.5) 42(95.5) 1(2.3) 43(97.7)

1-1½ bottle 46(55.4) 37(44.6) 45(54.2) 38(45.8) 7(8.4) 76(91.6) 13(15.7) 70(84.3)

≥2 bottle 15(55.6) 12(44.4) 15(55.6) 12(44.4) 2(7.4) 25(92.6) 19(70.4) 8(29.6)

x²(p) 7.028(.030) .080(.961) .659(.719) 49.640(<.001)

Smoking 
when 

drinking

No 59(48.0) 64(52.0) 65(52.8) 58(47.2) 8(6.5) 115(93.5) 23(18.7) 100(81.3)

Yes 16(51.6) 15(48.4) 20(64.5) 11(35.5) 3(9.7) 28(90.3) 10(32.3) 21(67.7)

x²(p) .132(.717) 1.364(.243) .376(.540) 2.704(.100)

Table 3. Oral care behavior according to drinking habits                                             (N=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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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Self-perception halitosis

No Moderate Yes

Drinking frequency

≤2 times a month 33(53.2) 25(40.3) 4(6.5)

1-2 times a week 10(17.2) 30(51.7) 18(31.0)
3-4 times a week 4(14.3) 4(14.3) 20(71.4)

≥5 times a week 1(16.7) 0(0.0) 5(83.3)
x²(p) 58.169(<.001)

Amount of alcohol
(soju)

≤½ bottle 27(61.4) 10(22.7) 7(15.9)
1-1½ bottle 17(20.5) 40(48.2) 26(31.3)

≥2 bottle 4(14.8) 9(33.3) 14(51.9)
x²(p) 30.429(<.001)

Smoking when drinking
No 41(33.3) 51(41.5) 31(25.2)
Yes 7(22.6) 8(25.8) 16(51.6)

x²(p) 8.161(.017)

Table 4. Self-perception halitosis according to drinking habits                                       (N=154)

Variable B SE β t p VIF
Drinking frequency .386 .063 .417 6.181 <.001 1.112

Number of tooth brushing -.300 .103 -.191 -2.926 .004 1.040
Amount of alcohol .240 .080 .204 3.009 .003 1.125

Tongue brushing -.540 .198 -.177 -2.733 .007 1.024
R2(adj.R2)=0.388(0.372), F=23.664(p<.001), 

Durbin watson=1.792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perception halitosis                                                        (N=154)

3.3 음주습관에 따른 구강관리행동
대상자의 음주습관에 따른 구강관리행동은 Table 3

과 같다. 음주량이 ‘소주 ½병 이하’인 그룹의 칫솔질 횟
수는 ‘3회 이상’이 68.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음주량이 
‘소주 1-1½병’인 그룹과 ‘소주 2병 이상’인 그룹의 칫솔
질 횟수는 ‘2회 이하’가 각각 55.4%와 55.6%로 높게 나
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0). 음주량이 ‘소주 ½
병 이하’인 그룹과 ‘소주 1-1½병’인 그룹의 음주 후 칫
솔질 여부는 ‘칫솔질을 한다’가 각각 97.9%와 84.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주 2병 이상’인 그룹은 29.6%만이 
음주 후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3.4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자각
대상자의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은 Table 4와 같

다. 음주빈도가 ’월 2회 이하‘인 그룹의 구취자각정도는 
’자각하지 않는다‘가 53.2%, ’주 1-2회‘인 그룹은 ’보통
이다’가 51.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 3-4회‘인 그룹과 
’주 5회 이상‘인 그룹은 ’자각한다‘가 각각 71.4%와 

83.3%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음주량이 ’소주 ½병 이하‘인 그룹의 구취자각정도는 ’자
각하지 않는다‘가 61.4%, ‘소주 1-1½병’인 그룹은  ’보
통이다’가 48.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주 2병 이상’인 
그룹은 ’자각한다‘가 51.9%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음주 시 흡연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
의 구취자각정도는 ‘보통이다’가 41.5%로 높게 나타난 
반면 흡연을 하는 그룹에서는 ‘자각한다’가 51.6%로 높
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7).

3.5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

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분석 전 Durbin watson을 확인한 결과 1.792이므
로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중공
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은 F=23.664(p<.001)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7.2%이었다. 분석결과 구취자
각에 대한 영향력은 음주빈도(β=.417, p<.001), 음주량
(β=.204, p=.003), 칫솔질횟수(β=-.191, p=.004),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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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기(β=-.177, p=.007)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음주빈도
와 음주량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면 구취자각도 높아지지만 칫솔질횟수와 
혀 닦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칫솔질횟
수와 혀 닦기가 증가하면 구취자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구강관리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성인이후의 음주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생 시기에[5,16] 건전한 음주습관과 올바른 구강관리습
관을 형성하여 음주로 인한 구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취관리교육자료 개발과 절주구강보건교육정책 마
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습관은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와 절주교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가 있는 그룹의 음주빈도는 없는 
그룹의 음주빈도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음주는 대부
분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고한 연구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었다[4]. 이는 대학생들이 음주를 대학문
화라고 착각하거나 대인관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17] 대인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방법과 음주의 유해
한 영향에 대한 전문인 특강을 대학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음주문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음주를 하지 않
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18]. 또한, 절주교육경험이 없
는 그룹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정상음주군의 경우 59.2%가 절주교육의 효
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4]. 
대학생을 위한 절주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의하면 조
사 대학생의 68%가 절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절주교육 참여여부는 ‘내용에 따라 참여 하
겠다’는 답이 57.8%로 조사되었다[19]. 따라서 대학생들
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절주교육자료를 개발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음주습관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음주습관에 따른 구강관리행동은 음주량에 
따른 칫솔질횟수와 음주 후 칫솔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음주량이 소주 2병 이상인 그룹의 칫솔질횟

수는 2회 이하가 높고 음주 후 칫솔질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 소주 ½병 이하인 그룹의 칫솔
질횟수는 3회 이상이 높고 음주 후 칫솔질은 시행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칫솔을 휴대한 대학생들 중 음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지 않는 학생은 39.2%, 칫솔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들 중 음주 후 칫솔질을 시행하지 않은 학생은 
60.8%로 나타나 칫솔을 휴대하고 다니는 학생들의 음주 
후 칫솔질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유의미
한 관계가 있었다[15].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실태와 구취자각증상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1일 칫솔질 횟수는 비흡연군과 비음주군 모두 흡
연군과 음주군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칫솔질횟수
는 흡연 및 음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유
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이므로[20,21] 음주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칫솔휴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금연과 금주 및 절주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학 내 장소의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며, 교육과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생들에게 휴대
용 칫솔과 치약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구강보
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자각은 음주빈도, 음주
량, 음주 시 흡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주빈도
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횟수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구취발생 가능성과 구
취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10]. 이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은 구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대학가의 주점골목 상권 등
을 중심으로 음주와 구취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한 홍보전단지 배포 등의 절주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음
주로 인한 구취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생들
이 음주 후 구강관리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구강
관리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학과 보건소를 주축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음주 시 흡연을 하는 그룹의 
구취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 중 흡연량이 많을
수록 구취농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으며[10], 음주 시 흡연충동이 가장 강하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22]. 대학생의 음주 및 흡연 실
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대학생의 음주율은 98.2%
로 비흡연대학생의 90.6%보다 높았으며, 소주 1병 이상
을 마시는 경우는 비흡연대학생이 38%, 흡연대학생은 
74.0%에 해당하였고, 비흡연대학생은 6.3%만이 소주 2
병 이상을 마신다고 답한 반면 흡연대학생은 25.5%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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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이상의 과음을 한다고 조사되어 음주대학생이 비음주
대학생보다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3]. 따라
서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음주 시 흡연량이 
많을수록 구취를 포함한 다양한 구강질환들이 발생하여 
구강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대학생 스스로가 인식하여 
음주와 흡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금연 및 절주를 다
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대학생의 구취자각에는 음주빈도, 칫솔질횟수, 음주
량, 혀 닦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구취자각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구취측정기인 Halimeter 측정치와 주중음주
횟수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음주
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취를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24,25]. 반면 칫
솔질횟수가 증가하고 혀 닦기를 하는 그룹의 구취자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칫솔질횟수가 2회 이하이며 혀 
닦기를 하지 않는 대학생의 구취자각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6]. 음주습관
은 치주질환과 구취농도에 높은 영향력이 있으며, 구취
는 칫솔질과 설태 제거를 위한 혀 닦기  등을 통하여 구
강 내 세균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치주질환과 함께 상
당한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하다[9,26,27]. 따라서 음주
대학생들이 구강관리행동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행동인 칫솔질을 하루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칫
솔질 시 혀 닦기를 병행하여 무절제한 음주로 인해 발생
한 구취를 비롯해 치주 및 구강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구강관리행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행위의 변화
를 유도할 수 있는 절주구강보건교육방안이 절주문화정
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취에 대한 평가를 자각평가로만 진행하였
고 일부지역 대학생만을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이므로 객
관화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형성으로 음주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노
출빈도가 높고 외모와 함께 구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는 시기인[1,28]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습관이 구강관
리행동과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학생들
의 음주는 구강관리행동 및 구취와 관련성이 있으며, 구
취예방을 위해서는 절주하는 생활과 구강관리행동에 대
한 인식개선 및 태도변화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근거자료
를 마련한 점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관 하에 일부 지역의 보건소와 
대학 등에서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
주문화를 확산하고자 절주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음주와 구강건강의 관련성
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학생 절주교육 
컨텐츠에도 음주와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는 구강암 외에
는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은 본 연구결과가 의미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1,29].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수를 생애주기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음주 전·후의 구취
평가를 다양하고 객관성 있는 검사와 병행하여 비교, 분
석하는 후속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또한, 음주량이 많
거나 폭음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흡연량도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30] 음주 및 흡연과 
구강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규명
할 수 있는 추가연구가 진행되어 전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정책과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대학생들의 음주습관이 구강관리행동과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 및 이성친구가 
있는 그룹의 음주빈도는 없는 그룹의 음주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절주교육경험이 없는 그룹의 음주빈도와 음
주량이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습관
에 따른 구강관리행동은 음주량이 소주 2병 이상인 그룹
의 칫솔질횟수는 2회 이하가 높고 음주 후 칫솔질은 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 소주 ½병 이하인 
그룹의 칫솔질횟수는 3회 이상이 높고 음주 후 칫솔질은 
시행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음주습관에 따른 구취
자각은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고 음주 시 흡연을 
하는 경우 구취를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취
자각에 대한 영향력은 음주빈도, 음주량, 칫솔질횟수, 혀 
닦기 순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요인은 구취자각을 37.2% 
설명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음주로 인한 구취의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줄이는 절주를 생활화하고 음주로 
인해 구강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구강관리행동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연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음주문화정
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을 개발하고 음주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을 포함한 절주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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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대학과
의 협의를 통해 캠퍼스 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1] 보건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
는 방법 등을 통해 음주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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